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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스 이야기 #7 
흰지팡이   
사진 설명:  백색 지팡이는 맹인이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자립, 기동력과 안전의 국제적 상징입니다.  상징이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한번에 완성되기 전에 다듬어지는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이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보조장비가 된 흰지팡이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흰지팡이는 193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프랑스 파리와 일리노이 피오리아의 번화한 거리 모퉁이에 서 있던 자비로운 두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동안 시각장애인들은 장애물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팡이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 자동차들이 마차를 대신해 대부분 가로등과 횡단보도가 없었던 당시의 도로를 누비게 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은 경악할만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밋밋한 지팡이가 길안내 도구로서는 여전히 제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 운전자들을 조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임스 빅스라는 영국의 시각장애인이 1921년 자신의 지팡이를 흰색 페인트로 칠했을 때 방법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 후, 이 간단한 발명은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흰 지팡이는 일인 여성 캠페인을 통해 최초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파리에 사는 한 부유한 여성인 마담 길리 드’허브몬트는 번화한 쿠르셀가에 있는 집에서 앞을 볼 수 없는 학생들이 근처의 맹학교로 이동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1930년 11월, 그녀는 교통경찰들이 소지하는 경찰봉과 비슷한, 이목을 끄는 흰색 막대 사용을 촉구하는 편지를 파리신문에 보냈습니다. 몇 개월 후, 마담 드’허브몬트는 프랑스 대통령이 격식을 갖춰 흰지팡이를 맹인 참전용사와 시각장애인 시민에게 선물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개인적으로 도시의 시각장애인들에게 5,000개 이상의 흰 지팡이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오리아 라이온스 클럽회장 조지 A 본햄은 북미에 흰지팡이를 소개하였고, 수천명의 동료들의 도움을 결집시켰습니다. 라이온들은 5년 전 라이온스 세계대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도와달라는 헬렌켈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새로운 봉사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행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파리의 동료가 그랬던 것처럼, 1930년 어느 날, 한 맹인이 주위를 둘러싸 돌고 있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무력하게 지팡이를 두드리는 것을 보았을 때, 본햄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햄은 생각했습니다. 답은 역시 흰지팡이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시성을 더 높이기 위해 빨간 줄을 둘렀습니다. 본햄은 자신의 생각을 클럽 회원들과 나누었고, 승인을 얻기 위해 즉시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원들은 도색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와 공식서한을 도시 공무원에게 보내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1930년 12월, 피오리아 시의회는 국내 최초로 '흰지팡이 안전법'을 통과시켜서 맹인 시민들이 흰지팡이를 소지했을 때 우선 통행권과 기타 안전장치를 보장하였습니다.
1931년 토론토 세계대회에서, 라이온들은 흰지팡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피오리아 법령 사본을 각자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총력을 기울인 지지 캠페인에 힘입어 1956년까지 미국의 모든 주에서 흰지팡이 안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흰지팡이는 자립, 자신감, 평생 동안 지팡이에 걸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년 10월 15일 국제 흰지팡이의 날에 많은 라이온들은 흰지팡이 핀을 달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함께 걸어왔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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